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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충북산업재해예방협회, 건

설현장 안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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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충북산업재해예방협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농어촌공 충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한)와 충북산업재해예방협회(협회장 김연준)는 2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력·장비 등 자원을 연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안전관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인력 교류와 기술지원, 건설현장 안전교육 등

에 함께 나선다. 특히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과 전문기술 자문 등 실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안전관리 실효

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경한 본부장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

고 말다.

김연준 협회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꾸준한 교류

와 공동 예방활동으로 지역 산업재해 감소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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